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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당진ㆍ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의 관할 구역에 있는 

엄연한 충남도민의 땅”

헌법재판소는 13일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.

충남도와 아산시, 당진시가 행정자치부, 국토교통부, 평택시 등을 상대로 

청구한 ‘권한쟁의심판’의 첫 변론이다.

2015년 5월,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위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당진항 

매립지의 71%를 평택시에 귀속한 바 있다. 이 결정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

기인한 결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를 위협하고 있으며, 2004년 헌

법재판소 관할 결정에도 반하고 있다.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중분위 결정을 무효화 하기 위한 충남도와 범

도민대책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.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취소 

청구의 소를 제기하고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논리와 

법리개발 등 사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.

이 소송의 본질은 ‘충남도계 사수’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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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.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공감대 확산과 해상

자치권(관할권) 법제화 등의 법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

린다.


